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8.(수) 06:00
< 6.28.(수) 석간 >

배포 2023. 6. 27.(화) 

원자력 어벤져스 집결, 
｢원자력발전포럼｣ 첫발 내딛어

- 원전 시민단체, 전문가, 청년층 총망라한 ｢원자력발전포럼｣ 창립총회 열리다
 - 학술, 교육, 청년, 문화·법률 분과별로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 시행

-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발전원이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친환경(그린) 에너지”

  그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원자력계 어벤져스가 한곳에 총집결했다.

  6월 28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발전포럼｣ 창립총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을 비롯한 원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학생대표 및 원전 분야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원전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민단체, 전문가,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별 민간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원자력 소통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 포럼은 4개 분과를 주축으로 대국민 소통 활동을 펼친다.

  먼저, ①학술 분과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원전 현안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②교육 분과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원자력 교육 및 현장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③청년 분과는 16개 대학 원자력 전공생이 모여 

미래세대 전망(비전)을 제안하고, ④문화·법률 분과는 세미나, 토론회 등 지역별 

소통 활동을 통해 원전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강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발전원이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친환경(그린) 에너지”라고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를 통한 원전 

정책 정상화에 포럼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320)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지민 (044-203-5329)

     



참고  ｢원자력발전포럼｣ 창립총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안)

ㅇ (행사명) ｢원자력발전포럼*｣ 창립총회 

    * (구성) 위원장 및 4개 분과(학술/교육/청년/문화·법률), (기간) ‘23.6월 ~ ’24.2월 (잠정)

ㅇ (일시/장소) ‘23. 6. 28.(수) 10:30~13:00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서울 중구)

ㅇ (참석자) 산업부, 원자력·에너지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학생단체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 100 여명

    * 전문가 분야 : 기술(원자력, 방사선, 신재생 등), 인문(행정, 경제, 법률 등) 

   ** 유관기관 :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연료·기술·KPS, 
원자력환경공단, SMR사업단, 원산협회, 원전수출협회, 전력거래소

ㅇ (주요내용) 내빈 축사, 위촉장 수여, 퍼포먼스 및 기념사진 촬영,
분과별 활동계획 발표, 오찬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15~10:30 15’  ‣ 사전 환담  VIP 대기실

10:30~10:3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0:35~10:50 15‘  ‣ 환영사 및 축사
 송하중 위원장
 차관, 한수원 사장

10:50~10:55 5‘  ‣ 위촉장 수여 (분과장)  송하중 위원장

10:55~11:05 10‘  ‣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1:05~11:45 40’  ‣ 분과별 활동계획 발표 (각 10‘)  분과장

11:45~12:00 15‘  ‣ 휴식

12:00~13:00 60‘  ‣ 오찬  행사장 내 


